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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DMZ 155마일 대장정’ 첫걸음 뗐다‥100명의 대원, 5일 출정
○ ‘DMZ 155마일 걷기’ 행사 8월 5~20일 경기·강원 DMZ 일원서 개최

○ 8월 5일 파주 임진각 출정식을 시작으로 DMZ 155마일 종주 도전

  - 민통선 구간 등 고성 통일전망대에서부터 파주 임진각까지 250km 걷게 돼

○ 평화와 DMZ의 가치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다양한 부대행사 마련

  - 토크콘서트, 작은 음악회, 명소·유적지 탐방 등

DMZ 일원을 걸으며 도전 정신과 인내심을 함양하고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

‘DMZ 155마일 걷기’ 행사가 5일 오전 파주 임진각에서 열린 출정식을 시

작으로 기나긴 여정의 첫걸음을 내딛었다.

이날 출정식에는 북측과 인접한 접경지역 지자체 최초로 시행되는 DMZ 횡

단 걷기 행사를 기념, 신명섭 도 평화협력국장, 유동규 경기관광공사 사장, 

박관열·유영호·민경선 도의원, 걷기대원 100명 등이 참석해 안전하고 뜻깊

은 행사가 되기를 기원했다.

‘DMZ 155마일 평화의 길을 함께 걷다’를 주제로 경기도가 주최하고, 경기

관광공사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국민들에게 생명과 평화가 숨쉬는 DMZ

의 의미를 되새기고 평화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각인시키고자 마련됐다.

행사는 국방부, 강원도의 후원으로 진행되며, 전국단위로 모집해 최종 선발

된 걷기대원 100명을 대상으로 건강검진과 오리엔테이션을 실시, 15박 16

일의 대장정을 시작할 모든 준비를 끝마쳤다.



참가자들은 출정식 이후 강원도 고성으로 이동해 걷기 일정을 시작, 8월 5

일부터 20일까지 인제, 양구, 화천, 철원, 연천을 거쳐 파주에 이르기까지 

경기·강원 접경지역을 걷게 된다. 걷기 코스에는 국방부의 협조로 평소에 

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민통선 구간이 포함돼 있다.

숙박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경기·강원 내 민간 숙소시설이

나 경기도의 ‘평화누리길 게스트하우스’를 적절히 병행해 이뤄진다.

이 밖에도 DMZ가 지닌 생태·문화·역사를 몸소 체험하는 차원에서 ‘전문가·

유명인사 초청 토크 콘서트’, ‘작은 음악회’, 걷기구간 곳곳의 명소 및 유적

지 탐방 등의 행사도 함께 진행된다.

특히 대원들이 강원도 구간에서 경기도로 넘어가는 14일에는 이화영 평화

부지사, 도의원 등이 참여하는 토크 콘서트를 열어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

북교류를 주제로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대화를 나눌 예정이다. 

신명섭 평화협력국장은 “DMZ 155마일을 걸으며 평화와 생명, 소통과 화해

를 소망해 보는 의미 있는 기회가 될 것”이라며 “100명의 대원들이 순조롭

게 장정을 마치고 무사히 건강한 모습으로 귀환하길 바란다”고 밝혔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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